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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
- 제 12 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개최 -

保險開發院(院長: 朴性昱)은 11월 8일(목) 오전 7시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서 「제12회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조찬회에서는 2002년의

保險市場 規模 및 主要 保險指標를 전망하고, 내년에도 지속될 저금리시대하에

서 보험회사들의 推進 課題를 제시하였다.

FY2002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65조1,786억원에 이

를 것이며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분야의 꾸준한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저

축성보험 판매고가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3.1% 증가에 불과한 46조 8,740원에

달할 것이다.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과 자보

전업사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 3,046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전략, 역마진 해소를 위한 상품운용전략, 효율적인

판매채널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상품운용전략으로서 최근 개인보험시장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종신

보험에 대하여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설계로 판매 확대를 도모

하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자연재해보험의 도입/ 민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금리추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변액보

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의 판매확대 또는 판매개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자산운용전략으로 저금리 기조라는 큰 틀이 당분간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국공채, 특수채 등의 매수를 통

하여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등 안정성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자산운용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능별 업무분장의 명확화,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른 투자범위설정등 자산운용관련 프로세스의 매뉴얼화

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자체 투자역량 강

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아웃소싱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국내 자산운용환경의 불안정으로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한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보험사의 자산/

부채를 매칭할 수 있는 장기채권시장 육성방안 마련 등 자산운용규제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판매채널 운용방안으로는 기존 판매채널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여 개인금융자산 종합관리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도의 금융지식을 보

유한 금융설계사(Fin ancial Planner)의 양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모집조직을 계속 슬림화·정예화를 통한 생산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 또한 시장세분화를 통한 소비자 계층별/ 상품별 판매채널전략의 수립이 요

구되며, 조직의 슬림화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제체 확립을 통한 모집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판매자회사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별 첨 1 >

FY2002 보험환경변화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추진과제

1. 보험환경 변화

■ 업종 및 국경을 넘는 다면적 경쟁의 심화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 작년 금융지주회사법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와 대형 합병 금융기업이 출현하면서 금융겸업

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업종을 뛰어넘는 경쟁구도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둔 가운데 겸업화를 지향하는 종합금융그룹에 의한 보험시장 진

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업무영역관련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수익기

반 확충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역량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소유한도 제한, 부수업무 제한 및 자회사관련 규제 등 겸업화

대응에 있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어서 부수업무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보험가격자유화 완료

- 지난 1994년 생명보험의 예정유지비 자유화를 시작으로 진전되어 온 보험산업의 가격자유

화는 자동차보험(2001년 8월) 및 일반손해보험(2002년 4월) 순보험료 자유화로 보험시장의

가격규제가 완전 철폐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중심

으로 무한가격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 가격경쟁은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의 직접판매회사(교보자동차보험 등)의 등장으

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고, 특히 중소

형 보험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금융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 IMF체제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 및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 글로벌 금융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보험산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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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외국계 기업의 진출과 투자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들 글로벌 금융기업의 시

장지배력이 확대될 전망임.

- 특히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종합금융화전략에 기초한 다각적 투자를 실행함에 따라 보험시

장을 넘어선 경쟁심화가 촉진될 전망이며, 국내 보험사들에게도 시장잠식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영업, 자산운용 등과 같은 경영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저금리 기조

역마진 발생 가능성 상존

-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정책의 결과 금융시장에서 저금리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대마진 역조형 보유계약구조를 가진 보험회사들의 이차역마진 개선전

망이 밝지 않은 상황임.

- 현재 부담금리에 비해 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률이 낮아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며, 저금리추세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이차역마진의 확대도 배

제할 수 없는 상황임.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

- 저금리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 5월 이후 2차례나 예정이율을 인하하였

음. 지금 무배당보험 표준이율이 5%, 유배당보험은 4.5%임.

- 이러한 5%의 예정이율로서는 과거와 같이 타 금융권과 금리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수익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 현재의 같은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

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즉,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현재의 경영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들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우리 보험사들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책당국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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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요 구조변화

보험수요 회복지연

-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가격 상승과 이차역마진 우려에 따른 저축성 보험 판매비중 축

소의 영향으로 보험시장의 저성장이 예상됨.

- 미국에 대한 테러와 보복공격으로 경기회복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짐으로써 가계 및 기업 양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보험인식 제고 : 종신 및 건강보험

- 소비자들의 보험인식제고로 보험수요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재정

설계의 근간이 되는 종신보험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신규시장 : 변액/ 연금/ 단체/ 배상책임보험 등

- 변액보험, 건강보험, 기업복지보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반해 금리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형 저축성보험 수요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물책임법(PL법, 2002년 7월) 발효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수요 증대를 비롯하여 사회환

경변화를 반영한 신보험수요(날씨보험, E-risk 보험 등)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의 도입은 어떤 식으로 도입되든지 간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시장 보다는 확대되므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중심 감독

지급여력제도 강화

- 지난 1999년 도입된 EU식 지급여력제도가 재무건전성 규제 및 보험산업 상시구조조정체제

의 중심제도로 유지·강화되면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정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EU식 지급여력기준의 25%를 적용한 현행 기준에서 FY2002 말까지 75%

로 3배 확대될 예정이고, 손해보험의 경우도 지급여력기준의 100%가 적용됨에 따라 저금

리 추세, 주식시장 침체 등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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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

시장규율하의 상시퇴출 시스템 정착

- 꾸준한 금융개혁의 결과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금융하드웨어 개혁이 일단락되었고, 향후

금융개혁추진은 금융기업의 자율적인 금융소프트웨어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퇴출도 시장자체 기능에 맡겨지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임.

RM시스템 중요성 증대/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제를 선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한 감독방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감독당국은 리스크관리 감독기준 및 지침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리스

크관리 체제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등의 적극적

인 조치를 통해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유도할 전망임.

2 . FY2002 보험산업 전망

■ 생ㆍ손보 전체

FY2002 보험산업 전체 收入保險料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65조 1,786억원(생보 46

조 8,740억원, 손보 18조 3,0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保險寄與度, Insu rance Penetration)은

11.7%, 국민 1인당 보험료는 135만 5천원(생보 97만 5천원, 손보 38만원)에 이를 것

으로 보임.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9.5% 증가한 176조원에 이를 전망인데, 이중 생보가 143조원

을 차지할 것이며 손보는 33조원에 이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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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규모는 보장성보험 분야의 꾸준한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저

축성보험 판매고가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3.1% 증가에 불과한 46조 8,740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됨.

- 個人保險은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하락과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보유비중 및 신

계약 축소노력의 영향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되는 반면,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7% 증가한 37조 9,0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생존보험 6.4% 감소 6조 6,859억

원, 사망보험 16.5% 증가 19조 5,453억원, 생사혼합보험 10.1% 감소 11조 6,694억원).

- 團體保險은 FY2002중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보여 2개년 연속 하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4.7%

증가한 8조 9,7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은 유지율 증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와 유동성 위기시 판

매한 단기저축성보험의 만기도래분이 점차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4.8% 감소한 35조

2,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6.2%p 하락한 75.1%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損害保險의 수입보험료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과 자보 전업사의 등장

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

3,046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自動車保險은 가격자유화의 영향으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요인이 상존하겠으나 자

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급형 자동차보험의 판매호조 예상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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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수입보험료는 3.4% 증가한 6조 7,590억원으로 추정됨.

長期損害保險은 신계약의 감소 지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과 보

장성보험 위주의 상품판매 전략 지속으로 전년보다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수입보

험료는 3.5% 증가한 8조 8,594억원으로 전망됨.

一般保險分野는 보증보험을 제외한 해상보험, 특종보험, 화재보험에서 성장세를 보

이겠으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률 둔화세 지속으로 수입보험료는 5.5% 증가

한 2조 6,862억원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대형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요율인상과 IMF로 인한 공장폐업 등 수

요급감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수요를 회복함으로써 2.8% 증가한 2,782억원에

이를 전망임.

- 해상보험은 미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보험료 인상으로 항공보험 및 선박보험에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안정 예상으로 전년의 성장

률(11.0%) 보다 다소 둔화되어 9.1% 증가한 5,273억원에 이를 전망임.

- 보증보험은 언더라이팅 강화에 따른 사채보증보험 실적감소, 경기둔화에 따른 보

증수요 감소, 할부판매보증의 시장잠식 등의 요인으로 0.1% 감소한 5,463억원에

이를 전망임.

- 특종보험은 경기회복 지연과 가격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보완상품의 적

극적 개발 및 판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성장 지속, 2001년 10월 금융기관 임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2002년 7월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 등의 영향

에 따라 수요의 증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수입보험료는 7.1% 증가하여 1조 3,3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종목별 점유율 추이는 일반보험이 증가세를 보여 1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지만 자동차보험은 36.9%로 다소 축소될 전망이며, 장기손해보험은 성장률 둔화에

도 불구하고 48.4%로 점유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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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 : 저금리시대의 보험사 경영전략

1) 상품운용전략

■ 수익성 위주의 상품포트폴리오의 구성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보장성보험 위주의 상품개발 및 판매확

대에 초점을 맞추는 수익성 위주의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료(적립부분)의 비율을 낮춰 보장을 강화하여 금리차로 인한

逆마진을 사차익으로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다 현실적인 금리체계를 적

용하는 금리연동형상품의 개발을 확대함으로서 금리리스크를 축소해야 할 것임.

■ 과학적인 요율산출 시스템 구축

금리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요율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정이율을 탄

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표준이율을 점차 과학화하여 예정이율의 적정한 산출을 유도할 필요

■ 신규수요에 대응한 상품개발

보험수요자의 보험인식 제고, 인구구조의 변화 및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니

드의 변화 등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개인보험시장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설계로 종신보험 판매 확대를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노후생활 및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간병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함.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확대

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확대와 자연재해

보험의 도입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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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보험시장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그리고 저금리추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증대하고 투자

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의

판매확대 또는 판매개시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다만, 실적배당상품은 금리리스크를 계약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이차역마진의 발생위험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자산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보험산업 전체의 이미지 하락 및 대

량해약사태 등이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할 것임.

제도개선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보험사들의 역마진 부담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의 표준이율

을 Buffer를 감안한 시중금리의 일정수준(60∼70%)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표준이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정이율 체

계의 확립이 필요함.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변액연금 및 변액양로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 거론되는 카페테리아플랜은 현금 및 적격비과세 복지급부들

의 여러 조합들에 대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종업원복지제도임.

- 이 제도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하나로서 동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운용전략

■ 효율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구성

저금리 기조라는 큰 틀이 당분간은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는

안정성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담보대출, 국공채, 특수채 등의 매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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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 축소할 필요가 있음.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을 탄력적으

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자산운용의 자체 역량강화 및 아웃소싱의 추진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기능별 업무분장의 명확화,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른 투자범

위 설정 등 자산운용관련 프로세스의 매뉴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의 발굴 및 투자 확대, 선물 및 옵션 등 파생금융

상품 등 다양한 리스크 헤지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임.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자체 투자역량 강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아웃소싱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의 조기 구축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되는 보험회사 경영의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및 경영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언더라이팅리스크, 시장 및 신용리스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위험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제도개선

자산운용규제 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자산운용규제의 기본방향이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negative system)로 전환되는 만큼 이에 따른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필요

- 저금리 기조, 주식시장의 침체, 신용리스크의 상존 등 국내 자산운용환경이 불안정하므로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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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산/ 부채를 매칭할 수 있는 장기채권시장(7년 혹은 10년 국채시장)의 육

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험사의 자산은 부채와 그 기간이 일치되어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매칭할 수 있는 장기채권시장이 전무한 상황임.

-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채권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리스크 관리체제

를 조기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판매채널전략

■ 기존 판매채널의 근본적인 구조개편

개인금융자산 종합관리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도의 금융지식을 보유한 금융설계사

(Financial Planner)의 양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미래재무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해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모집조직을 계속 슬림화·정예화를 통하여 생산성 제고

- 부실 모집인 정리나 부실점포의 통폐합과 같은 기초적인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기존 모

집인의 전업화 교육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임.

시장세분화를 통한 소비자 계층별/ 상품별 적절한 판매채널전략의 수립이 필요

- 예를 들어 전문/ 고소득층은 전문금융설계사가, 고연령층는 전업설계사가, 그리고 상품이

비교적 이해하기 용이한 여행자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은 TM/사이버판매전략을 선택 가능

■ 판매 자회사의 설립

보험회사의 영위가능한 자회사 업종에 판매 자회사가 포함되었으며,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기존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와 분리하여 운영할 방침이어서 판매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판매자회사는 조직의 슬림화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모집조직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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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보험사들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리점 조직을 판매 자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12 -



< 별 첨 1 > 보험산업 주요 전망치 요약

1. 보험산업 주요지표

항 목 FY2001 FY2002

수입보험료(억원,성장률)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 체

454,813(-11.9%)

176,446( 7.7%)

631,259( -7.2%)

468,740(3.1%)

183,046(3.7%)

651,786(3.3%)

보험기여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 체

8.4

3.3

11.7

8.4

3.3

11.7

1인당보험료(원)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 체

953,966

370,094

1,324,060

974,694

380,624

1,355,318

생손보 구성비(%) 72.0 : 28.0 71.9 : 28.1

총자산(조원)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 체

130.6( 8.2%)

29.8( 6.2%)

160.4( 7.8%)

143.2( 9.6%)

32.5( 9.1%)

175.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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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보험종목
F Y2001 F Y2002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생 존 보 험 71,466 - 34.2 15.7 66,859 - 6.4 14.3

생 사 망 보 험 167,765 33.8 36.9 195,453 16.5 41.7

명 생사혼합보험 129,838 - 21.2 28.5 116,694 - 10.1 24.9

보 소 계 369,069 - 7.4 81.1 379,006 2.7 80.9

험 단 체 보 험 85,744 - 27.2 18.9 89,734 4.7 19.1

합 계 454,813 - 11.9 100.0 468,740 3.1 100.0

손

해

보

험

화 재 보험 2,706 2.2 1.5 2,782 2.8 1.5

해 상 보험 4,832 11.0 2.7 5,273 9.1 2.9

선박보험 1,230 10.4 0.7 1,473 19.7 0.8

적하보험 1,807 5.9 1.0 1,955 8.2 1.1

자동차보험 65,398 6.6 36.8 67,590 3.4 37.0

대인배상Ⅰ 25,080 16.0 14.2 25,681 2.4 14.0

임의보험 40,319 1.6 22.9 41,908 3.9 22.9

보 증 보험 5,469 0.6 3.1 5,463 - 0.1 3.0

특 종 보험 12,454 14.1 7.1 13,344 7.1 7.3

기술보험 1,254 3.0 0.7 1,242 - 1.0 0.7

배상책임 3,504 11.5 2.0 3,785 8.0 2.1

상해보험 1,358 29.8 0.8 1,488 9.6 0.8

종합보험 5,216 11.4 3.0 5,706 9.4 3.1

장기손해보험 85,587 8.1 48.5 88,594 3.5 48.4

합 계 176,446 7.7 100.0 183,046 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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